
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5. 9. 10.(수) 06:00

< 9.10.(수) 석간 >
배포 2025. 9. 9.(화) 

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,
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

- 범정부 해상풍력 T/F 킥오프 회의 개최
-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해상풍력 가속화 추진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

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, 9.10(수) 오전 

8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/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.

 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

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,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, 조선, 철강 

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. 

  아직 국내에서 운영중인 해상풍력은 총 0.35GW 수준이나, 정부는 ‘22년 

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.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

선정하였고, 해상풍력특별법(’25.3월 공포)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

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.

  이에 금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

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, 인프라 부족,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, 

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

 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“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

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, 낙찰 사업 4.1GW 

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

이라고.” 강조하면서, “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이 

되어 인허가 가속화, 인프라 확보,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.”

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 장 권기만 (044-203-5380)

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(044-203-5382)



참고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/F 킥오프 회의 개요

1. 회의 개요

□ (목적) 해풍법 시행(’26.3월) 이전,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·허가 및 
제약사항 해소, 인프라 지원, 금융 강화 등을 통한 해풍 보급 가속화

□ (일시/장소) ’25. 9. 10.(수), 8:00∼9:30 / 여의도, 전력기반센터

□ (참석자) 산업부 2차관(주재),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, 관계부처(국방부, 
해수부, 환경부, 금융위, 기재부), 지자체, 공공기관 등

< 해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구성(안) >

산업부 2차관

지자체
(전남, 울산 등)

관계부처
(국방·해수·환경부, 금융위, 기재부 등)

관계기관
(한전, 에공단 등)

  * 운영기간 : ’26.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까지

□ (내용)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 발표(중앙부처)

 ㅇ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별 건의사항 발표(지자체)

2. 세부 일정(안) : 차관님 모두 발언까지 공개

시  간 주요 내용 비  고

8:00~8:05 5‘  ‣ 모두 발언 산업부 2차관

8:05~8:07 2‘  ‣ 장내 정리 및 기자단 퇴장 -

8:07~8:20 13‘  ‣ 발제 : 해상풍력 추진현황 및 과제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

8:20~8:45 25‘
 ‣ (중앙부처)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

부처별 추진 방안 (부처별 5분 발표)
국방·해수·환경부, 
금융위, 기재부 등

8:45~9:01 16‘  ‣ (지자체)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(각 4분 발표) 전남·전북·울산·충남도 등 

9:01~9:25 24‘
 ‣ 의견 청취 및 토론
  * 인허가, 인프라, 금융 등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

위한 필요과제 및 관계기관 협력사항 논의

중앙부처, 지자체, 한전 등 
참석자 전원

9:25~9:30 5‘  ‣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


